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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친구들~ 오늘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여성 루디아의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님, 마케도니아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마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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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동역자 실라!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제국의 식민지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할 곳이 없었지 뭐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찾아오자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이리 저리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강가에 이르러 강가에서 옷감을
세탁하고 있던 여인들을 만났네요!

“이거 잘 됐다.
이 분들에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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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여인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중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묵게 했답니다.

“바울님, 이제 저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요
저희 집에 편히 머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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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자줏빛 옷은 왕족이나 고관 귀족들만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 높으신 로마사람들도 옷을 지으러
루디아를 많이 찾아왔겠죠?

루디아는 사실 빌립보 사람도 아니고
두아디라라고 하는 먼 외지 출신이었지만

고급 옷을 만들면서 높으신 분들을 상대하니까
넓고 좋은 집도 장만했을텐데요.

이제 그 집을 바울 일행이 묵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출발지로 삼게 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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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들여 마련한 이 집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쓰이게 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여기저기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생소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자, 오늘도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가는 길인데
한 여인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구~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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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 자기 주인들을 위해
점을 쳐주는 여종인데요.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나 봐요!

요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치면서 쫓아다녔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울은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귀신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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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나오자 여종은 정신을 차리고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점도 칠 수가 없어서 주인들은 돈을
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멱살을 잡고 도시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유대 사람들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하고 있다구요.

로마 시민인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관습을 강요하고 있어요! 벌을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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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얻어맞고 불쌍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수갑이 다 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자다가 놀란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바울이 와서 말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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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워~ 그러지 마시오.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그대로 있다니까~”

두려워 떨던 간수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죠.

날이 밝자 도시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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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두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는...

“아이고, 저희가 로마 시민이신 걸 몰라 뵈었습니다.
많이 아프셨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다른 도시로 가셔서 좀 해주시지요~”

“음... 알겠소이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하는데 말이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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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루디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빌립보 성도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격려해주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으니까요.

“바울 선생님, 빌립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마음 편히 떠나세요.
저희가 이곳에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지킬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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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와 빌립보 성도들의
배웅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어 부흥했어요!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녀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어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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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